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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서명하고 문서도 전자서면으로 대체하

는 추세다. 붓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린 다

음 낙관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전각이니

만큼 서화(書畵)와 공동운명체인 셈이다.

무언가를 새겨서 신표나 사회의 공적인 기

능을 수행한 역사는 깊다. 기원전 35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원통형 인장이 쓰였다. 동

아시아에서는 하·은·주 삼대에 문서로 남을 

속이는 풍조가 일자, 단속하는 수단으로 인

장을 썼다. 나라의 도장인 국새(國璽)나 어

보, 관인이 그것이다. 그러다 문인아사(文人

雅士)들의 문자예술로 자리 잡게 됐다. 

19세기 때까지만 해도 평민들은 아예 도장 

자체가 없었다. 현재 국민의 67%가 신고한 

인감제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4년 ‘인감증명

규칙’ 시행으로 처음 도입됐다. 그때부터 전

국에 이른바 도장포라는 것이 생겼다. 

중국 근현대 전각가로 오창석과 제백석이 

있다면, 한국에는 오세창과 김태석·이기우

가 있다. 추사(秋史) 김정희의 학맥을 이은 

오세창은 서화 감식에 뛰어났으며 한국 근현

대 전각의 근간을 다졌다. 김태석은 중국에 

건너가 활동했는데 중화민국 초대 총통이었

던 위안스카이(袁世凱)의 인정을 받아 국새

를 새겼다. 쇠로 농사짓고 먹으로 밭을 간다

는 ‘철농묵경(鐵農墨耕)’에서 호를 취한 철

농(鐵農) 이기우는 오세창의 영향을 크게 받

았다. 그가 1974년 김영기·이가원과 함께 창

립한 한국전각협회는 오늘날 한국전각학회

의 전신이다. 철농은 이승만·윤보선·박정희 

등 역대 대통령들의 인장을 새겼다. 

“박정희 대통령의 호가 중수(中樹)입니다. 

철농 선생이 주문 받아 그걸 인장으로 새겨 

올렸는데 박 대통령은 가치를 잘 몰라서인지 

사용하지 않더군요. 철농 선생은 불굴의 투

혼을 지닌 전각가입니다. 몸이 굳는 파킨슨병

이 있었는데 제가 전각을 배우면서 참 많이 

주물러 드렸어요. 1974년인가 신세계미술관

에서 도예가 안동호 선생과 도각전(陶刻展)

을 했어요. 도자기와 전각의 만남이지요. 그

전에 안동호는 월전 장우성, 운보 김기창과 

도화전(陶畵展)을 해서 인기를 끌었거든요. 

최순우 선생이 안동호 선생에게 철농과 도각

전을 해보라 권하니 ‘그림도 글씨도 아니고 

전각 가지고 되겠느냐’며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도각전을 열고 보니 도화전보다 

더 히트했어요. 일본인들이 다 사갔던 거지

요. 그 전시회를 준비할 때 제가 옆에서 꼬박 

한 달 동안 도와드렸죠. ‘내가 평생 배운 전

각의 요체가 이 순간 너에게 들어간다’고 말

씀하시더군요. 의발(衣鉢·가사와 바리때)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매력 넘어선 마력  열락의 경지로 인도

서예전각가 김양동 교수는 철농이 남긴 많

은 일화를 전해주었다.  

철농은 술을 무척 좋아했다. 취중에 철필

(鐵筆·조각칼)도 없이 주머니칼로 월전 장우

성 화백을 위해 ‘백수노석실(白水老石室)’이

라는 전각을 새겼다. 한번은 만취 상태로 귀

가했는데 문득 각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새

겼는지도 모르게 한 과를 새기고 나가 떨어

져 잤다. 아침에 일어나 종이에 찍어보니 고

졸한 맛이 일품이었다. 

天趣閑中得(천취한중득) 心華靜裏開(심

화정리개).

천상의 세계는 한가한 가운데서 얻어지고 

마음의 정화는 고요함 속에서 열린다.(사진 3)

유유자적하는 득도의 경지를 노래한 시 구

절인데 내용과 딱 맞아떨어지는 운도(運刀)

의 맛이 제대로 드러났다. 경지에 든 전각 예

술가에게 하늘이 선물한 천필(天筆)이었던 

것이다. 

어느 칼럼니스트가 철농에게 윤필료(潤筆

料)는 얼마나 받느냐고 물었다. “필신(筆神)

은 호전(好錢)이라” 붓의 신께서는 돈을 좋

아한다며 껄껄 웃었지만 생활이 넉넉하지는 

못했다. 

우리 시대 전각가의 초상은 어떨까. 공재(空

齋) 진영근 전각가의 경기도 의왕 청계산 작업

실 심인방(心印房)을 찾았다. 인간극장의 주

인공 같은 그는 천상이 금석(金石) 예술가로 

알려졌다. 그는 먹고살기 위해 도장을 새기다

가 치열한 독학으로 대가의 반열에 올랐다. 동

양 고전 채근담 1만2611자를 1990년부터 무

려 9년간 360과에 새겼는데 1998년 마무리 단

계 3주 사이에 백발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처음에는 탈모가 되더니 그 자리에서 흰

머리가 나더군요. 수염까지도요. 기진맥진하

여 벌어진 현상이라고 합니다. 신기한 건 일

년 뒤에 다시 검은 머리로 되돌아왔다는 겁

니다. 은문(恩門·공모전에 작품을 뽑아준 

분)이신 서예가 석도륜 선생께서 ‘일본에도 

그런 예가 있다. 자기 한계를 뛰어넘은 증표’

라고 격려해주셨지요. 그때부터 스스로 채근

거사, 41세 백수자(白鬚子)로 자호했습니다.”

그와 5인의 문하생은 일곱 번째 ‘산석도반

전(山石道伴展)’을 열어오며 왕성하게 활동

하고 있다. “전각이라는 것은 가장 강한 쇠를 

필로 해서 단단한 돌과 충돌해서 만들어내는 

금석예술이죠. 글자를 돌에 새기면서 결국은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

서 저는 전각을 심각(心刻)이라고 이름 붙였

습니다. 전각에는 매력을 넘어선 마력이 있어

요. 열락의 경지죠. 전각가가 곤궁하다지만 

예술가의 삶이 다 그런 거죠. 다시 태어나도 

전각가로 살 겁니다.”

그는 전각을 캘리그래피나 산업디자인과 

접목시키면 무한한 길이 있다고 했다. 전각의 

현대적 변용과 활용으로 독특한 조형미를 구

축해가고 있는 정병례·여태명 교수를 예로 

들었다. 당대의 서예가이자 전각가 하석(何

石) 박원규 회장에게 전각의 미래를 물었다. 

“전각은 본래 극소수의 문인아사들만이 즐

기던 고급예술입니다. 먼저 문장서예를 알아

야 하고 조형적인 미감이 있어야  해요. 서예나 

전각을 비롯한 동양화는 본령에 충실해야 합

니다. 종이와 먹, 붓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 

문자, 우리 그림을 그려야죠. 한자도 동아시아

가 공유해온 우리 문자입니다. 한글만 고집하

다가 언어수행능력의 질적 저하를 불러왔어

요. 특히 전각은 칼과 문자학을 가지고 올곧게 

승부해야 합니다. 그림 한 점에 수백억원씩 팔

리는 중국의 제백석을 부러워만 할 게 아닙니

다. 중국인들이 동양문화와 예술에 대한 대접

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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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 한 번 지나가면 끝  사방 한 치에 핀 동양예술의 꽃

문장과 서예, 미적 감각이 밑바탕

문인의 고아함 담아야 비로소 예술

오세창김태석  秋史의 맥 이어

한번 작업하면 머리 셀 만큼 고되

“산정(山丁) 선생! 전황당인보(田黃堂印譜)

가 나왔어요.”

1960년대 말 어느 새벽.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는 다급했다. 전각가(篆刻家) 안광석이

었다. 전황당인보는 서화 애호가 이용문이 

1928년 한·중·일 명가들의 인장을 모아 만든 

책이다. 전황당은 황금보다 더 비싸다는 인장 

재료 돌, 전황석이 있는 집이라는 뜻이다. 조

선 헌종 때 왕실에서 펴낸 보소당인존(寶蘇

堂印存)과 함께 우리나라 2대 인보다. 

“무슨 말씀이세요.”

“인보에 찍힌 귀한 인장들이 통째로 나왔

단 말씀이에요. 지금 인사동 골동상한테 가

보면 있을 거요. 누가 손대기 전에 어서 가서 

거두세요.”

때마침 폭설이 내려 무릎까지 빠졌다. 자

동차가 드문 시절이었다. 당시 서울대 미대 

교수였던 산정 서세옥 화백은 도리 없이 그 

밤중에 정릉에서 인사동까지 걸어가서 확인

할 수밖에 없었다. 과연 중국 명·청대의 대가

들과 근대의 오창석, 일본 전각가 오이시(大

石南山), 한국의 오세창 등 전각 명가의 인장

들이 고스란히 급매물로 나와 있었다. 사업

가 이용문이 소장했던 것인데 어느 여고 교

장댁을 거쳐 골동상까지 흘러들어온 것이다. 

모두 376과(顆)로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낮에 다시 갔더니 볼품없는 것들만 남아 있

는 게 아닌가. 인사동에서 고서점을 하던 화

교 여씨가 홍콩에 가지고 가서 비싸게 팔아주

겠다며 골라 갔다는 것이다. 낭패였다. 귀중

한 문화재가 그렇게 해외로 반출되고 말았다.  

새김 기술은 기본, 문자학 지식 갖춰야

동양예술의 꽃. 방촌(方寸·사방 한 치로 약 3

㎝)의 미학. 글씨나 그림을 완성한 뒤 화룡점

정 하듯 작품에 낙관할 때 쓰는 전각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주로 전서(篆書)로 새기므로 

전각이라고 한다. 칼로 나무, 뿔 따위에 호나 

이름, 명문장 구절을 양각하거나 음각한다. 

“돌에 새길 글을 엄정히 고르고 글자를 배

치한 다음, 칼날이 한 번 지나가면 그걸로 끝

입니다. 한 획 한 획에 비백(飛白)이 남아 서

슬 퍼렇게 살아 있는 거지요. 인생도 전각도 

일기일회(一期一會), 찰나적이고 한 번뿐입

니다. 한 번 칼날이 지나가며 종결 짓는 통쾌

한 단도법(單刀法)은 중국의 피카소로 통하

는 제백석(齊白石·1860~1957)이 주창했지

요. 전각 칼을 잡고 손길에 맡기면 어느덧 삼

매경에 노닐어 신비한 정취가 방촌 사이에서 

흘러나와요. 그리하여 옛 비석에서 떨어져 

나온 한 조각이나 고대의 죽간(竹簡) 한 자

투리와 흡사한 새김이 이루어진다면, 참으로 

훌륭한 전각가라 하겠습니다. 동양예술 정점

에 전각이 있는 겁니다.”

서세옥 화백은 스스로 즐거워서 전각을 한

다고 했다. 그렇다면 전각은 도장 또는 인장

과 뭐가 다를까. 개인이나 기관의 신표(信標) 

구실을 하는 기능성에서는 같지만 예술성에

서는 사뭇 다르다. 

“생활공예의 속기(俗氣)를 벗어나 고상한 

문인아취(文人雅趣)를 담아낼 때 비로소 전

각예술이 됩니다. 전서는 고대 갑골문이나 

금석문 같은 한자의 기원과 맞닿아 있어요. 

지금 통용되는 한자 가운데 전서가 없는 경

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적당히 만들어 새기

면 웃음거리가 되지요. 문자학에 대한 올바

른 인식을 바탕으로 고자(古字)를 찾아서 제

대로 새겨야지요. 도장장이의 새김기술 외에 

반드시 문자학에 대한 조예가 있어야 전각가

라고 할 수 있어요.”

박원규 한국전각학회장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도장장이건 전각가건 이제 글자를 

새기는 일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날인 

김종록 객원기자문화국가연구소장 

 kimkisan7@naver.com

전각가인 진영근씨가 경기도 의왕시 청계심인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채근담』 1만2611자를 1990년부터 9년간 360과에 새긴 명인이다.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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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점에 수억원을 호가하는 전황석 인재(印材). 

2 계혈석 인재. 3 철농이 만취 상태에서 새겼다

는 전각. 4 추사의 제자 오소산이 새겼다는 전각. 

매화문 인뉴가 수작이다. 5 전황당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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